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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여 년 전 들판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목자들이 들었던 큰 기
쁨의 좋은 소식은 오늘날 캄보디아 온 백성에게도 널리 전파되어야 할 좋은 소식입니다. “큰 기쁨”을 캄보디아어 성경에
서는 “깜짝 놀랄 기쁨”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동역자들께도 깜짝 놀랄 기쁨이 넘치는 성탄이 되길 기도합니다.

큰빛 교회 건축 소식부터 전합니다. 기초 공사를 마치고 1층 골조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건기가 시작되는 11월부터는 비가 
멈추고 공사하기에 좋은 환경이 될 것이라 예상했는데 12월에도 종종 많은 비가 와서 진행이 더딥니다. 더디긴 해도 차
근차근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 바로 옆에 붙어있는 빈 땅도 임대주택 단지 공사를 시작하는 바람에 교회 주변이 그야
말로 공사장이 되었습니다. 안전사고 없이 공사가 잘 진행되고, 부족한 건축 재정이 충당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
니다.

성탄절에는 주일학교 아이들의 부모님을 초청하여 성탄의 기쁨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이웃 구제에 써달라고 헌
금을 하신 교회가 있어서 어려운 가정에 쌀을 성탄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단순한 구제만 아니라 부모님들이 복음을 들을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24일 저녁에 부모님을 초청해서 성탄 예배를 드리고 25일에는 청소년, 청년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성탄 예배를 드립니다. 성탄 예배 중에 6명의 청소년이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는 순서도 있고 예배 후
에는 다 같이 식사도 할 예정입니다. 성탄의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될 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교회의 기둥이 되고 다음 
세대로 믿음을 이어갈 아이들이 믿음 가운데 잘 성장하고 훈련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쁘로까 교회 썸낭 목사 가정에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순산하여 산모와 아기가 모두 건강합니다. 썸낭 목사 가정과 아기를 위
해서 기도해 주세요. 쁘로까 교회나 언롱꽁 교회가 행정상으로 모두 프놈펜 시내이기는 하지만 외곽지역으로 개발이 안 
되어 열악한 환경입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묵묵히 교회를 지키며 성도들을 양육하는 사역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기
도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일 년을 마무리하면서 청소년과 청년 예배 출석부를 살펴보았는데 일 년 동안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한 아이들이 모
두 11명이나 되었습니다. 부모님들이 믿지 않아, 핑계만 있으면 교회를 못 나가게 하는 환경 가운데서 일 년 동안 예배를 
안 빠지고 나왔다는 것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특별한 선물을 나눌 예정입니다.

현찬이가 칼빈 신학 대학원에 입학 허가를 받았습니다. 신대원 진학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였는데 입학 허가를 일찍 받게 
되었습니다. 장학금을 잘 받아야 학업을 지속할 수 있어서 입학보다 장학금이 더 큰 기도 제목입니다. 학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정선교사의 관절염은 양약 치료를 중단하고 한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통증도 많이 줄었
고 호전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의 제목입니다.

점점 더 어렵고 힘들어지는 환경 가운데 지난 일 년 모든 동역자와 함께 캄보디아 선교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선교에 동역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한국의 정치, 경제가 불확실하여 앞날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캄보디아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주님의 명령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소망 가득한 새해가 되고, 가정과 생업 가운데 성탄의 기쁨이 넘치길 기도드립
니다.

求主待望 2016년 12월 16일

캄보디아 선교사 김성길, 정심영, 현섭, 현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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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제목
1) 큰빛교회 건축이 안전하게 잘 진행되도록. 특히 부족한 건축 재정이 충당되도록.
2) 모든 지교회(큰빛, 쁘로까, 언롱꽁)가 지역 사회에 든든한 뿌리를 내리고, 지역 주민들에게 칭찬받는 
    선한 모습을 보이도록
3) 단기 선교사 복음 형제가 건강하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4) 온 가족의 건강을 위하여. 아내의 손이 잘 치료되도록. 현섭이 현찬이가 학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히 현찬이 대학원 진학을 위해(장학금)

이메일 / rokurutom@gmail.com
전   화	/ +855 12-794261(캄보디아 전화)
홈페이지 /  http://rokurutom.net
카톡 아이디 / rokurutom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Cambodia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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